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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요   약 >

<리튬이차전지 개요 및 산업동향>

□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스마트화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

이차전지 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, 리튬이차전지가 기술 

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

◦ 전기차로 대변되는 스마트카, 에너지저장 기술이 핵심인 스마트그리드 

등 전기 수요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이차전지가 

주목받고 있음

◦ 19세기 중반 납축전지를 시작으로 휴대전자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

함께 니켈수소전지가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했으나, 최근 들어 에너지저장밀도 

소형화, 경량화,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리튬이차전지로 급속히 대체

□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 등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시장 개화의 

선결조건은 가격문제 해결 

◦ 리튬이차전지의 용도는 IT기기에서부터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에 이

르기 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, 수요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

은 가격문제  

◦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 등 새로운 수요 창출 속도는 결국 가격하락 

속도에 비례해 커질 전망

□ 2015년 기준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가격은 $384/kWh이며, 비용 

구성을 살펴보면 이차전지 소재비용 44%, 패킹비용 24%, 운영비 

16%, 자본비용 15%, 기타 1%로 구성 

◦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가격의 44%를 차지하는 소재비용을 세분해 

보면 양극재 20%, 분리막 9%, 음극재 7%, 전해질 4%, 기타 4%로 

구성 

◦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제조단가 중 소재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

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선 소재비용의 절감이 반드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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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5년 기준 지역별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생산비용($/kWh)을 

살펴보면 중국 301, 한국 331, 일본 377, 미국 384, 유럽 393 순  

◦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의 제조단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중국이며,

중국은 거대 내수시장까지 확보하고 있어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

확보하고 있음  

◦ 그 뒤를 한국이 중국보다 10% 정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나 품질과 생산

효율성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확보

◦ 일본, 미국 등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, 생산비 측면에서 

열세를 보이고 있음   

- 테슬라사가 50억 달러를 투입해 건설 중인 기가팩토리 성공 여부가 리튬

이차전지 제조 경쟁판도에 큰 변수가 될 전망 

□ 2020년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가격은 $260/kWh대로 하락할 것으로 

예상되며, 이 가격대까지 하락할 경우 연료가격이 $3.5/갤론 이상에서는 

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 

◦ 2015년 기준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가격이 $380/kWh인 상황에

서는 갤런당 6달러 이상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나, 2016년 

11월 기준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.5달러에 불과

◦ 전기자동차 가격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

떨어지기 위해선 리튬이차전지 가격인 $200/kWh가 필요 

◦ 현재 리튬이차전지 가격하락 추이를 살펴보면 연 10%씩 하락할 

경우 2024년경에는 목표치인 $200/kWh 달성이 가능할 전망 

<분야별 리튬이차전지 시장 현황 및 전망>

□ 2016년 기준 세계 리튬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65.1GWh이며, IT

기기용 리튬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47.6GWh

◦ 현재까지 리튬이차전지 주 사용분야는 스마트폰 등 소형 IT기기

이며, 전체 리튬이차전지 시장의 73%를 차지하고 있음

◦ 스마트폰 및 소형 IT기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T기기용 리튬

이차전지 수요도 연평균 10%씩 성장해 2024년 104GWh 시장을 

형성할 전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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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IT기기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SDI가 25.2%로 

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LG화학이 17%로 2위를 기록 중

◦ 일본 파나소닉이 14.7%, 중국 ATL 11.4%, 일본 소니가 8.5%로 

Top 5 업체 비중이 76.8%에 달함 

□ 2016년 기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은 중국으로 올해 26만대가 

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, 그 뒤를 유럽 24만대, 미국 9만대, 일본 

4만대 순

◦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중 중국이 4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유럽 

36%, 미국 12%, 일본 3.7% 순

◦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은 2024년 2.1백만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

예상되며, 유럽 1.2백만대, 미국 0.9백만대, 일본 0.4백만대 순

◦ 리튬이차전지 가격인 $200/kWh가 달성되는 2024년을 기점으로 

세계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는 티핑포인트가 나타나 6백만대 시

장으로 성장할 전망

□ 2016년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시장규모는 15.7GW으로 예상되며,

2017년 19.6GWh로 25% 증가할 전망 

◦ 2020년 세계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수요는 53.4GWh에 달할 것으로 

예상되며, 2022년 시장규모는 94GWh로 IT기기용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

전망

□ 2016년 기준 세계 에너지저장용 리튬이차전지 시장규모는 1.8GWh

이며, 현재 초기시장 단계이나 높은 성장성을 가진 분야

◦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력망 안

정화를 위해 에너지저장 시스템 보급은 필수적

- 에너지저장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비용문제만 해결된다며, 수요는 폭

발적으로 증가할 전망 

◦ 2020년 세계 에너지저장용 리튬이차전지 시장규모는 2016년 대비 

네배 이상 증가한 8.5GWh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, 2024년에는 

16.2GWh에 달할 전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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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요 기업 동향>

□ 2016년 3분기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판매량은 5.6GWh이며, 파나

소닉이 시장점유율 39%를 최대 

◦ 2016년 3분기 시장점유율은 파나소닉이 39%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

있으며, BYD(중국)의 경우 전년 14%였던 시장점유율이 22%로 상승

◦ 아국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대 내수

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은 아국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

될 전망

□ 2014년 기준 리튬이차전지 국가별 소재시장 점유율 살펴보면 원천

기술은 일본, 가격 및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

◦ 양극재 및 분리막 합성기술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세계 최고로 평가받

고 있으며, 파나소닉 및 AECS를 중심으로 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시

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

- 저렴한 가격장점으로 천연 흑연이 음극재 소재로 널리 사용됨에 따라 

천연 흑연이 풍부한 중국이 최대 음극재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음

◦ 우리나라 소재분야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양극재 9.6%, 음극재 

2.3%, 분리막 16.3%, 전해액 10.6%에 불과 

<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 동향>

□ LG화학, 삼성SDI 등 세계적인 수준의 완성업체와 경쟁력 있는 소재 및 

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어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

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확보 

◦ 2015년 기준 소형 IT기기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점유율은 삼성

SDI(27%)와 LG화학(15%)이 세계 1,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전기자

동차 및 에너지저장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

◦ 대일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분야도 양극재는 엘앤에프, 에코프로,

분리막은 SK이노베이션 등 국산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며, 경쟁력도 

높아지고 있음

◦ 하지만 음극재 등 일부 소재분야 국산 소재 채택율은 여전히 낮은 

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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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중국 전기자동차향 한국산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배터리 인증 

이슈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◦ 세계 최대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인 중국에서 인증 기준이  

연산 8GWh 업체로 국한하는 인증기준 발표로 우리기업들의 진입을 

막고 있는 상황 

◦ 2014년 중국에 이차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한 삼성SDI와 LG화학

의 이차전지 생산 능력은 연 2.5GWh 및 3GWh 수준

-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은 연간 12GWh의 생산

능력을 갖춘 중국 BYD뿐 

<시사점>

□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, 에너지저장에서부터 로봇에 이르는 다

양한 응용분야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산업적 중요성이 더

욱더 커지고 있음

◦ 현재까지 에너지저장 비용이 고가인 관계로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던 것이 

에너지저장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 수요가 생겨날 전망 

◦ 리튬이차전지 최대 수요처는 자동차산업이 될 전망이며, 현재까지는 

초기 시장단계이지만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

□ 리튬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요하며,

전기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 관련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원이 

필요

◦ 2015년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2,558대로 세계 전기차 

판매량 66만대 중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 비중은 0.4%에 불과 

◦ 리튬이차전지 수요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중국과 경

쟁하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기반 마련이 필수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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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차 산업혁명을 밝힐 리튬이차전지 산업동향]

keri.koreaexim.go.kr- 1 -

I. 리튬이차전지 개요 및 기술동향  

가. 리튬이차전지 개요

□ 이차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(일반 건전지)와 달리  

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함 

◦ 이차전지는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

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장치

◦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리튬이온(Li+)이 방전시에는 양극(Cathode)에서 

음극(anode)으로, 충전시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성

- 양극재료의 리튬이온 활성화 능력 및 음극재료에서 리튬이온을 삽입(intercalation)할 

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존재가 전지의 성능을 좌우 함

<리튬이온전지 작동원리>

◦ 이차전지 용도가 전기자동차, 에너지저장 등으로 용도가 확대되면서 4차 산업

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음

-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능동적인 소통이 

가능한 진정한 스마트시대의 도래를 의미

- 전기차로 대변되는 스마트카, 에너지저장 기술이 핵심인 스마트그리드 등 전기 

수요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이차전지가 주목받고 있음

□ 이차전지 기술 중 리튬전지가 가장 주목받고 있음 

◦ 19세기 중반 납축전지를 시작으로 휴대전자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 

니켈수소전지가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했으나, 최근 들어 에너지저장밀도 

소형화, 경량화,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리튬이차전지로 급속히 대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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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1991년 일본 Sony에 의해 IT기기용 원통형전지가 최초로 상업화된 이후,

1996년 각형, 1999년 파우치형, 2003년 원통형전지가 개발되고 2009년 

전기차용 중대형 제품이 출시

◦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리튬 이차전지의 

성능 및 가격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

- 금속공기전지, 리튬황, 나트륨이온, 리튬에어 등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나,

실용화 지연으로 리튬전지 기술이 2020년 이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할 전망   

<2차전지 종류별 특성>

전지 종류
작동전압

(V)

에너지

밀도

(Wh/kg)

수명(회) 제조비용 특징

납축전지 1.9 70 200 상

다양한 분야에서 사용

무게 및 낮은 에너지 밀도

가 단점

니켈카드늄 1.2 90 1,000 중

가격적 장점이 있으나,

낮은 에너지밀도 및 메

모리효과가 단점

니켈수소 1.2 200 1,000 중

에너지밀도 및 안정성이

우수하나, 낮은 작동전압이

단점

리튬이온 3.6 300 1,200 중
경량, 고출력 등의 장점이

나, 가격및안정성이단점

가. 리튬이차전지 기술동향

□ 리튬이온전지는 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, 전해액 등 4대 소재로 

구성되면, 역할은 다음과 같음 

◦ (양극재) 리튬이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로 비용 및 성능을 좌우하

는 핵심소재로 최근 출력, 안정성, 수명, 가격 등을 개선하기 위해 코발트 

함유량을 축소하는 연구가 확대되고 있음 

-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는 더 높은 에너지밀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삼성

분계 양극소재의 전이금속 중 Ni 함량을 50% 이상 높인 Ni-rich 양극재가 

주목을 받고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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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지만 Ni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니켈 용출에 따른 열화현상 심화로 열안정성이 

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 

<리튬이차전지 양극재 종류 및 특성>

       출처: 하이투자증권

◦ (음극재) 충전할 때 리튬 이온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며, 주로 이용되는 물질은 흑

연으로 안전성과 가역성(리튬 이온을 주고 받는 능력)이 뛰어남

- 음극재는 천연 흑연, 인조흑연, 저결정성탄소, 금속 음극제가 있으며, 가장 많이 이용되는 

것은 천연 흑연(NG-core)과 인조 흑연

- 천연흑연은 가격이 저렴하나 충전 효율이 낮아 잘 사용되지 않았으나 중대형 이차전지의 

가격적 문제로 최근 들어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추세

- 인조흑연 시장은 열처리 기술이 뛰어난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, 천연흑연 시장은 

자원이 풍부한 중국이 주도

- 리튬 이차전지는 지금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하며, 이를 

위해선 새로운 음극 활물질이 필요 

- 현재 리튬이차전지의 성능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음극재가 

연구되고 있으나, 흑연은 가격 경쟁력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 상당기간 

흑연이 음극재로 쓰일 전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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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리튬이차전지 음극재 물질 종류 및 특성>

   출처: 하이투자증권

◦ (분리막) 양극과 음극사이에서 리튬이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, 과전류가 

흐를때 기공을 막아 전지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 기능도 수행

- 폴리올레핀계 물질이 높은 이온전도도 가지고 있으며, 단락등에 의한 

비정상적인 전지 내부온도 상승시 다공성 기공들이 막혀 전류가 흐르지 

못하게 하는 절연막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가장 널리 사용 

- 하지만 기계적 강도가 취약하고, 열 변형이 심하여 리튬이차전지 폭발사고의 주요 요인 

지목됨 

<리튬 이차전지 분리막 종류 및 특성>

출처: 하이투자증권

◦ 전해액은 양극과 음극에 리튬이온의 전달 매개체로 유기용매, 전해질염 및 

첨가재로 구성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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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LiPF6, LiBF4, LiClO4등의 리튬염을 프로필렌 카보네이트, 에틸렌 

카보네이트등의 유기용매에 용해하여 전해액으로 사용

- 전해액의 조성 및 농도 등은 전지 생산업체의 일급비밀이며, 최근에는 

전해액의 과충전 방지를 위한 방지제를 넣는 업체도 있음

- 전기 자동차의 경우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기 때문 유기 용매 대신 이온전도도를 높인 

폴리머 전해액 확대 사용될 것으로 보임

<리튬이차전지 전해질 종류 및 특성>

출처: 하이투자증권

□ 리튬이차전지 기술 향상으로 1회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 

가능해졌으며, 이로 인해 전기차의 상품성이 크게 향상 

◦ 주행거리, 충전시간 문제 등으로 전기차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할거란 

예상이 많았으나, 시장확대의 발목을 잡았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

있음 

◦ 1세대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200km 미만이었으나, 현재 출시되고 있는 

전기차는 3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 

- 르노사는 올해 공개한 전기차 ZOE는 배터리 용량을 22kWh에서 41kWh 늘려 

주행거리가 400km에 달하며, BYD도 400km 주행이 가능한 덴자를 출시 

◦ 2020년 이후 등장할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으로 500km이상 주행거리를 

확보할 것으로 보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달성할 전망

◦ 전기차의 주행거리 확대는 리튬이차전지 에너지 밀도가 1세대 보다 

50% 이상 향상됐으며, 배터리 모듈 냉각 구조 변경 등 기술발전 때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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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리튬이차전지의 무선 및 고속 충전기술 개발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 중 

- 10분 충전으로 완충이 가능한 충전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며, 도로 주행 

중 충전이 가능한 무선기술도 상용화 단계

다. 리튬이차전지 가격로드맵

□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 등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시장 개화의 선결조건은 

가격문제 해결 

◦ 리튬이차전지의 용도는 IT기기에서부터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에 이르기 

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, 수요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문제  

◦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 등 새로운 수요 창출 속도는 결국 가격하락 속도에 

비례해 커질 전망 

□ 2015년 기준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가격은 $384/kWh이며, 비용 구성을 

살펴보면 소재비용 44%, 패킹비용 24%, 운영비 16%, 자본비용 15%, 

기타 1%로 구성

◦ 소재비용($169/kWh)과 패킹 비용($92/kWh) 이 전체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

생산비용의 68%를 차지

<2015년 기준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제조비용 현황>

출처: 블룸버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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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가격의 44%를 차지하는 소재비용을 세분해 보면 

양극재 20%, 분리막 9%, 음극재 7%, 전해질 4%, 기타 4%로 구성 

◦ 2015년 기준 kWh 당 소재비용은 양극재 76.8달러, 분리막 34.6달러, 분리

막 26.9달러, 전해질 15.4달러가 소요

◦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제조단가 중 소재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

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선 소재비용의 절감이 반드시 필요

◦ 2015년 10월 $7.13/kg에 불과했던 하지만 리튬 가격은 2016년 4월

$22/kg로 3배 이상 폭등

- 전기차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부족한 자국의 리튬 공급량을 제한하면서 글로벌 시장 

가격이 폭등함 

- 리튬은 매장량이 충분한 광물이지만 채굴해 가공ㆍ생산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장기 

사이클형 광물로, 중국의 리튬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생산과 수요의 시간 차이에 

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 

◦ 리튬 사용 확대에 따른 리튬 가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리튬이차전지 산업 

발전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

          ※ 주요 리튬 매장국과 매장량 : 칠레 39백만톤, 볼리비아 29백만톤, 중국 21백만톤,   

            아르헨티나 14백만톤, 호주 2.7백만톤

<2015년 기준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소재비용 현황>

출처: 블룸버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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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리튬 가격 동향>

출처: SNE

□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패킹 비용은 92달러이며, 이 중 하우징 비용이 

54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
◦ BMS(battery Management System) 비용은 15달러이며, 모듈 컨트롤 비용은 

11.5달러

◦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가 대규모 투자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고 

있어 패킹 부분도 제조비용도 하락할 전망 

<2015년 기준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패킹비용 현황>

출처: 블룸버그

□ 2015년 기준 지역별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생산비용($/kWh)을 살펴보면 

중국 301, 한국 331, 일본 377, 미국 384, 유럽 393 순  

◦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의 제조단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중국이며, 중국은 

거대 내수시장까지 확보하고 있어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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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그 뒤를 한국이 중국보다 10% 정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나 품질과 생산효율성 

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확보

◦ 일본, 미국 등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, 생산비 측면에서 열세를 

보이고 있음   

- 테슬라사가 50억 달러를 투입해 건설 중인 기가팩토리 성공 여부가 리튬이차전지 

제조 경쟁판도에 큰 변수가 될 전망 

◦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 등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

치열한 경쟁이 시작됨 

<2015년 기준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제조 비용 현황>

출처: 블룸버그

□ 2020년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가격은 $260/kWh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,

이 가격대까지 하락할 경우 연료가격이 $3.5/갤론 이상에서는 전기차가 가격 

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 

◦ 2015년 기준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가격이 $380/kWh인 상황에서는 

갤런당 6달러 이상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나, 2016년 11월 기준 

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.5달러에 불과

◦ 전기자동차 가격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기 

위해선 리튬이차전지 가격인 $200/kWh가 필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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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현재 리튬이차전지 가격하락 추이를 살펴보면 연 10%씩 하락할 경우 

2024년경에는 목표치인 $200/kWh 달성이 가능할 전망 

◦ 위와 같은 가격로드맵 달성을 위해선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보조금 

제도가 필요

<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가격 하락 전망>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$/kWh)

           자료 : 업계자료 종합 

<연료비용 VS 리튬이차전지 가격에 따른 주요 자동차 가격경쟁력 현황>

             자료 : 맥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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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분야별 리튬이차전지 시장동향 

 가. IT기기

□ 2016년 기준 세계 리튬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65.1GWh이며, IT 기기용 

리튬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47.6GWh

◦ 현재까지 리튬이차전지 주 사용분야는 스마트폰 등 소형 IT기기이며,

전체 리튬이차전지 시장의 73%를 차지하고 있음

◦ 스마트폰 및 소형 IT기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T기기용 리튬이차전지 

수요도 연평균 10%씩 성장해 2024년 104GWh 시장을 형성할 전망  

◦ IT기기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SDI가 25.2%로 1위를 

차지하고 있으며, LG화학이 17%로 2위를 기록 중 

◦ 일본 파나소닉이 14.7%, 중국 ATL 11.4%, 일본 소니가 8.5%로 Top 5

업체 비중이 76.8%에 달함 

- 중국 리센 6.5%, 코스라이트 3.5, 중국 BYD 3.3%, 일본 막셀 2.1%, 중국 BAK

1.7% 순 

◦ 한ㆍ중ㆍ일 기업들이 리튬이차전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, 시장지배력 

확대를 위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음

<IT기기용 리튬이차전지 시장 현황 및 전망>

           자료 : 블룸버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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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전기차

□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의 키워드는 연비와 친환경 

◦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란 자동차 산업의 지형은 연비와 

친환경 기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

□ 주요 국가들은 자동차 연비 규정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허용기준을 강화

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장려

◦ 미국은 평균연비 목표를 2025년까지 54.5mpg(23.2㎞/ℓ)로 정하고,

2016년까지 평균연비를 35.5mpg(15.1㎞/ℓ)로 강화1)

- 평균연비가 기준치 초과시 완성차 업체 및 수입회사에 벌금이 부과되며 

2016년 이후 최대 25,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추진 중

◦ EU는 주행거리당 CO2 배출량을 2015년까지 125g/km, 2020년까지 

95g/km, 2025년까지 70g/km로 감축

□ 각국 정부는 전기차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&D 투자, 보조금,

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

◦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하에서 전기차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

24억달러를 지원2)하고 2015년까지 전기차 백만대 보급 추진

-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연방정부의 차량 전부를 그린 자동차

로 전환할 계획

◦ 중국은 2020년 전기차 5백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

1,000억RMB(약 17조원) 지원

- 전기차 시범도시는 2009년 13개 도시에서 2010년 25개 도시로 확대

◦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자리잡고 있으며, 자동차의 

IT화를 더욱더 촉진할 전망 

- 내연기관의 엔진처럼 전기자동차는 전장, 디자인, 자율기능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

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며,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질 수 글로벌 IT업체들의 

시장 진입을 촉진할 전망 

1) 기업 평균 연비 기준(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)

2)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사업에 4억달러, 배터리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15억달러,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부품 제조업체에 5

억달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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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전기자동차 가격 및 성능 특성>

      자료 : 블룸버그

□ 2015년 기준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는 79.4백만대이며, 이중 전기차 판매

대수는 45만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 중 0.57%에 불과 

◦ 2016년 플러그드 하이브리드(PHEV) 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 대수는 

65만대로 전년대비 44% 증가할 것으로 예상 

◦ 현재 초기시장에 불과한 전기자동차 시장은 2020년 2.1백만대를 넘어서 

전체 자동차 판매 중 2.4%를 차지할 전망 

◦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의 핵심열쇠는 리튬이차전지 가격이 쥐고 있으며,

리튬이차전지 가격이 전망치대로 하락할 경우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규모는 

2025년 7.5백만대, 2030년 21백만대로 급증할 전망

◦ 리튬이차전지 가격인 $200/kWh가 달성되는 2024년을 기점으로 세계 

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티핑포인트3)가 나타날 전망

- 2014년 0.4%에 불과했던 전기차 비중이 연평균 30% 고성장을 지속하여 2030년 

20%까지 높아질 전망 

3) 티핑포인트(Tipping Point) : 어떤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전염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번지는 순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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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세계 전기차 시장 현황 및 전망>

자료 : 업계 자료 종합

□ 2016년 기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은 중국으로 올해 26만대가 판매될 

것으로 예상되며, 그 뒤를 유럽 24만대, 미국 9만대, 일본 4만대 순

◦ 세계 전기차 시장 중 중국이 4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유럽 36%, 미국 

12%, 일본 3.7% 순

◦ 중국 전기차 시장은 2024년 2.1백만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,

유럽 1.2백만대, 미국 0.9백만대, 일본 0.4백만대 순 

◦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

낮은 전기자동차 분야를 적극 육성할 전망 

◦ 예상보다 빠르게 개화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국 

정부의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음 

- 충전 인프라 확대 및 보조금 지원정책 등으로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

자동차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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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요국 전기차 시장 현황 및 전망>

              자료 : 블룸버그

□ 2016년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시장규모는 15.7GW으로 예상되며, 2017년 

19.6GWh로 25% 증가할 전망 

◦ 세계 리튬이차전지 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전기자동차가 부상하고 있으며,

리튬이차전지 수요 확대는 전기차 성장속도에는 달려 있음  

◦ 2020년 세계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수요는 53.4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

되며, 2022년 시장규모는 94GWh로 IT기기용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

◦ 2024년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시장규모는 2016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

163GWh에 달할 전망

◦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34%의 폭발적인 성장할 

것으로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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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시장 현황 및 전망>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GWh)

            자료 : 블룸버그

□ 2016년 기준 전기차 제조용 리튬 수요는 2,520톤이며, 2024년에는 열배 

증가한 25,200톤이 필요할 전망

◦ 2016년 기준 리튬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주요 원료물질의 수요량을 살펴

보면 코발트 6,272톤, 니켈 6,913톤, 마그네슘 6,005톤

◦ 2017년 수요는 리튬 3,135톤, 코발트 7,804톤, 니켈 8,602톤, 마그네슘 

7,472톤으로 전년대비 20% 이상 증가할 전망 

◦ 전기자동차 보급이 202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

리튬이차전지 소재 수요도 급증할 전망 

- 리튬수요량(톤) 2020년 8,400 → 2022년 14,600 → 2024년 25,200

- 코발트 수요량(톤) 2020년 20,900 → 2022년 36,500 → 2024년 62,800

- 니켈 수요량(톤) 2020년 23,000 → 2022년 40,200 → 2024년 69,200

- 마그네슘 수요량(톤) 2020년 20,000 → 2022년 34,900 → 2024년 60,100

◦ 리튬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차전지 업체들의 안정적인 

리튬 공급선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해 질 전망 

손진권 | 2016-12-19 13:50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, 한국수출입은행



[4차 산업혁명을 밝힐 리튬이차전지 산업동향]

keri.koreaexim.go.kr- 17 -

<전기차용 주요 소재 수요 현황 및 전망>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톤)

              자료 : New Energy Finance

다. 에너지저장(Energy Storage System)

□ 에너지저장 시스템(Energy Storage System : ESS) 개요 

◦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

높이는 시스템

- 에너지저장 시스템은 전기를 모아두는 배터리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

주는 관련 장치로 구성

<에너지저장시스템 개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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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효율적인 전력 활용, 고품질의 전력 확보, 안정적인 전력 공급 측면에서 에너지

저장시스템 필요성 증대

◦ 현재 전력시스템은 피크타임 전력수요에 맞춰 전력용량을 증설해야 하는 

구조로, 전력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가 발생 

- 발전소 건설에 많이 비용이 소요되며, 심야에 잉여 전력 과다 등의 비효율적인 

상황 발생

◦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전력

활용의 효율성을 증대

-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시간에 유휴전략을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낮시간에 

전력을 공급해 전력시스템의 효율을 개선

◦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의 품질 및 

전력망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 

-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람 및 햇빛 등 기후변화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

급변한다는 점임 

-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경우 전압 및 주파수가 일정치 

않아 전력 전력품질도 문제가 되고 있음 

 
◦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저장 기술이 필요

- 2010년 전 세계 발전 포트폴리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5%에 불과하여 

전력망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비중이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

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

- 낮은 전력품질 문제로 산업체 가동 중단 및 전자기기의 고장 등의 여러 가지 

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

-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 능력과 소비 수요 사이 완충장치 역할을 

할 전력 저장장치의 도입이 확대될 전망

◦ 정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단기정전 방지를 위한 비상전원으로의 중요성이 

확대되고 있음

-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정전사태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

비상전원의 필요성이 증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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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리나라도 올 여름 전력 예비율 하락으로 인한 정전사태 우려가 있었으며,

특히 병원, 데이터센터, 반도체 공장 등 전력 공급이 꼭 필요한 기관들의 비상전원

으로써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짐 

◦ 에너지저장기술은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

- 스마트그리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효율의 최적화가 

핵심요소

- 에너지저장기술이 있어야 전력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효과적인 정보 교환이 

가능

◦ 위와 같은 이유로 에너지저장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,

에너지저장산업은 전력산업 변화의 핵심기술로 부상할 전망

<에너지저장시스템 필요성4)>

자료 : 삼성SDI

□ 에너지저장기술 중 리튬이차전지가 주도 기술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

◦ 에너지저장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경합하고 있으며, 이 중 배터리 

방식이 물리적 저장방식 보다 시장에서 선호될 것으로 예상

◦ 배터리방식 중에서는 리튬이차전지가 고효율, 고성능, 및 우수한 충ㆍ방전 

특성으로 에너지저장 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

- 리튬이차전지는 용량 확장성, 에너지 변환효율, 친환경적으로 타 경쟁기술 대비 

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

4) 주파수 변동 보상 개념 : 출력변동이 심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저장장치로 사용되어 전력품질의 안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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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중 리튬이차전지 충·방전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 

받고 있어 에너지저장용 배터리로 가장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임

◦ 하지만 실증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단점이나, 리튬이차전지를 적용한 프로

젝트가 건설되고 있어 이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될 예정 

<주요 에너지저장기술의 성능 비교>

         자료 : New Energy Finance

□ 2016년 기준 세계 에너지저장용 리튬이차전지 시장규모는 1.8GWh이며,

현재 초기시장 단계이나 높은 성장성을 가진 분야

◦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전력망 안정을 위한 에너지저장에 대한 

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, 보급확대에 비용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

-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

에너지저장 시스템 보급은 필수적

- 에너지저장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비용문제만 해결된다며, 수요는 폭발적으로 

증가할 전망 

◦ 2019년 이후 세계 에너지저장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단계 진입할 전망 

- 2020년 세계 에너지저장용 리튬이차전지 시장규모는 2016년 대비 네배 이상 

증가한 8.5GWh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, 2024년에는 16.2GWh에 달할 전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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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세계 에너지저장용 리튬이차전지 시장 현황 및 전망>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GWh)

자료 : 블룸버그

III. 주요 기업 동향 

  가. 분야별 시장점유율 현황 

□ 2016년 3분기까지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판매량은 5.6GWh이며, 파나소닉이 

시장점유율 39%로 최대 

◦ 2015년 3분기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- 파나소닉 40%로 최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BYD 14%, AESC 10%,

LG화학 7%, 삼성SDI 6%, SK 이노베이션 6% 순 

◦ 2016년 3분기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짐

- 2016년 3분기 시장점유율은 파나소닉이 39%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,

BYD의 경우 전년 14%였던 시장점유율이 22%로 상승

- SK이노베이션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LG화학 및 삼성SDI은 

변동이 없음

◦ 아국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대 내수시장을 

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은 아국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될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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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2015년 및 2016년 3분기 시장점유율 현황>

        자료 : 업계 자료 종합

□ 2014년 기준 리튬이차전지 국가별 소재시장 점유율 살펴보면 원천기술은 

일본, 가격 및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

◦ 양극재 및 분리막 등 핵심소재 기술력은 일본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

있으며, 음극재 및 전해액을 중심으로 중국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

있음  

- 양극재 및 분리막 합성기술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,

파나소닉 및 AECS를 중심으로 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

강세를 나타내고 있음

- 저렴한 가격장점으로 천연 흑연이 음극재 소재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천연 흑연이 

풍부한 중국이 최대 음극재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음

◦ 우리나라 소재분야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양극재 9.6%, 음극재 2.3%,

분리막 16.3%, 전해액 10.6%에 불과 

- IT용 리튬이차전지 분야 우리 기업 시장점유율이 40%를 넘는 상황에서 관련 소재 

부분의 점유율은 매우 낮은 상황 

- 신성장 분야인 소재시장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대외 기술의존도를 

낮추기 위해선 소재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업육성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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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4년 기준 리튬이차전지 소재분야 국가별 시장점유율 현황>

        자료 : 야노경제연구소

□ 2015년 양극재 분야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짐 

◦ 2010년 4위에 불과했던 Hunan Shanshan사는 중국 리튬이차전지 시장의 

급성장과 함께 2015년 세계 양극재 1위 업체로 등극

◦ Umicore(벨기에)와 L&F(한국)사가 2, 3위이며, 일본 니치아사가 4위를 차지 

□ 음극재 시장은 중국 BTR사가 26.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그 뒤를 Hitachi사가 

22.7%를 차지 

◦ 음극재 시장은 천연흑연과 합성흑연으로 양분되어 있으며, 천연 흑연시장은 

중국, 합성흑연시장은 일본이 양분하고 있음

◦ 중국 BTR사가 26.4%로 1위이며, 일본 Hitachi사가 22.7%로 2위,

Shanshan사가 11%를 3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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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분리막 시장은 습식방식이 전체 수요의 7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아사히

(29%), SK 이노베이션(26%), 토레이(22%)사가 과점하고 있음

◦ 분리막 시장은 상위 3개사 비중이 77%로 과점되어 있으며, SK이노베이션은 

설비확장을 통해 19%였던 점유율을 26%까지 끌어올림

◦ 분리막 시장은 높은 기술장벽으로 인해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낮은 상황

 <2015년 기준 양극재 시장점유율 현황> <2015년 기준 음극재 시장점유율 현황>

   자료 : B3

IV.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동향

□ LG화학, 삼성SDI 등 세계적인 수준의 완성 업채와 경쟁력 있는 소재 및 부품을 

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어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세계 최상위권 

경쟁력을 확보 

◦ 2015년 기준 소형 IT기기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점유율은 삼성SDI(27%)와 

LG화학(15%)이 세계 1,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 분야

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

◦ 전 세계 전기차 리튬이차전지 경쟁력 평가 결과 LG화학이 세계 1위로 평

가됐으며, 삼성SDI는 3위를 기록 

- LG화학은 주머니형 배터리의 세계 선두 주자이며, 삼성SDI는 한 번 충전으로 600km까지 

주행할 수 있는 제조 기술을 확보  

- SK에너지도 배터리 폭발 사고 위험성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세계 특허 기술을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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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2015년 기준 리튬이차전지 업체 경쟁력 순위>

    자료 : 네비건트, 주 : 각사 전략, 파트너쉽, 생산량, 기술력, 등 12개 분야를 종합해   

    100점 만점으로 평가 

□ 리튬이차전지 완성품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, 소재분야의 

경우 여전히 일본과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음

◦ 대일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분야도 양극재는 엘앤에프, 에코프로, 분리막은 

SK이노베이션 등 국산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며,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음

◦ 하지만 음극재 국산화율이 0.1%인 분야이나 최근 GS칼텍스, 포스코켐텍, 애경유화 

등 국내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여 국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
- GS칼텍스는 2007년 개발한 소프트카본계 음극재를 생산하기 위해 경북 구미에 연간 

2,000t규모의 공장을 가동 중이며,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 확대에 맞추어 최대 6,000t까지 

확대할 계획

◦ 포스코켐택은 2011년 5월 충남 연기군에 음극재 생산공장을 착공하였으며,

중국에서 수입한 천연 흑연광을 가공해 연간 2,500t 규모의 천연 흑연계 음극재를 

생산할 계획

◦ 애경유화는 자체 개발한 하드카본계 음극재를 SK이노베이션이 만든 전기차용 리튬 

이차전지에 적용하여 성능 시험을 하는 등 상업화 연구 진행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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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6년 기준 국내 소재 기업 현황>

 자료 : 삼성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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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산 소재 채택 비율>

     자료 : SNE Research

□ 국내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2016년 기준 약 50억 달러로 추정되며, 2017년 

수출액은 10%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◦ IT기기용 수요 둔화로 정체기에 진입했던 리튬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자동차 

및 에너지저장 등으로 응용분야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성장기에 진입 

◦ 전기차용 수출이 2017년부터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튬

이차전지 수출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 

◦ 규모의 측면에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리튬이차전지 가격이 

빠르게 하락해 금액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완만할 전망  

<리튬이차전지 수출현황 및 전망>

(단위 : 억달러)

          자료 : 무역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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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국 전기자동차향 한국산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배터리 인증 이슈로 아국 

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◦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 기준 강화로 세계 최대 시장으로 

떠오른 중국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

-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2017년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개정안에서 

인증 획득요건으로 중국 내 연간 이차전지 생산능력이 8GWh 이상을 요구

- 또한 최근 2년간 배터리 관련 중대 사고를 겪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 삽입

◦ 2014년 중국에 이차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한 삼성SDI와 LG화학의 이차전지 

생산 능력은 연 2.5GWh 및 3GWh 수준

-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은 연간 12GWh의 생산능력을 

갖춘 중국 BYD뿐 

◦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국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 

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최대 경쟁국인 우리나라 업체에 

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음

◦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은 무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

있으며, 내수시장 확대 등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

- 리튬이차전지 시장도 규모의 경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투자기반 및 산

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내수시장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

V. 시사점

□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, 에너지저장에서부터 로봇에 이르는 다양한 

응용분야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산업적 중요성이 더욱더 확대될 

전망 

◦ 현재까지 에너지저장 비용이 고가인 관계로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던 것이 

에너지저장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 수요가 생겨날 전망 

◦ 리튬이차전지 최대 수요처는 자동차산업이 될 전망이며, 현재까지는 초기 

시장단계이지만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

-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,

유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전기기들의 무선화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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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리튬이차전지산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연결로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의 

대표적인 융합기술로 부상하고 있음

□ 리튬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요하며,

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 관련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  

◦ 2015년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2,558대로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 

66만대 중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 비중은 0.4%에 불과 

- 전기자동차 시장을 잡기 위해 전기차 의무판매제,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정책적 

지원을 확대로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 전기차 시장은 

여전히 정체인 상황

◦ 리튬이차전지 수요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

위해선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기반 마련이 필수적 

- 친환경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

위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차전지 기술력의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

있는 정책지원이 필요  

◦ 에너지저장 분야의 경우 관련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실증사업 확대가 

필요

- 한전을 중심으로 실증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소규모에 불과한 상황으로, 국가 

차원의 지원 확대를 통해 시장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

<국내 전기자동차 판매현황>

자료 : Kama, 신영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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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요국 전기자동차 지원정책 현황>

중국
◦ 2020년까지 전기차 30만대 보급(‘15.3월 발표)
- 전기버스 20만대, 전기택시·배송차 10만대
◦ 전기버스·하이브리드 버스 구매 보조금 ‘17년까지 15만달러 지원

영국
◦ 향후 5년간 7,790만 달러 투자, 8.3km 무선충전도로* 구축

* 고속도로 구간에 전기차가 주행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무선충전 하부구조를 구축

네덜란드
◦ EU의 유럽 보조금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구축에 

3,300만유로(한화 420억원) 지급 승인
- ‘18.7.1일까지 전기차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진행

독일
◦ ‘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로 확대(’15년 상반기 기준 1만 2천대 수준)
- 급속충전 시설 7천개 이상으로 확대, 일반 충전시설 2만 8천개로 확대

미국 
◦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0개 주에서 전기차 의무판매제

(ZEV : Zero Emission Vehicle) 도입
- 캘리포니아 주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4%를 전기차로 판매를 강제 

□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한ㆍ중ㆍ일간 치열한 싸움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

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이를 위해 기술력으로 무장한 소재기업 육성이 필요

◦ 국내 리튬 이차전지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일본 수준의 소재경쟁력 확

보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선 소재분야에 특화된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

- 소재분야의 기술 경쟁력이 일본 대비 70~80% 불과한 상황이 지속되고 

있으며,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

◦ 리튬 이차전지 소재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며, 자금력이 

약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큰 애로점이 

존재

-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인력 

및 비용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  

- R&D 기술 자금 지원 및 산학협력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국가차원의 

지원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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